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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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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구립리에 소재하는 대둔샤는 16세기 이전까지는 

그 존재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지만1) 임진왜란을 전후로 하여 역샤에 등 

장하기 시작하게 된다. 조선 전기까지만 해도 보잘 것 없는 사세를 가지고 

있던 대둔샤가 조선 후기에 들어 대형 샤찰로 성장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임진왜란 당시에 승장 뇌묵당(雷默堂) 처영(훌英)이 대흥샤에서 일으킨 의 

승군의 활약이 있었다.2) 호남 의승군의 진원지였던 역샤적 의미와 함께 청 

허휴정의 의발을 모신(선조 40년) 인연으로 인해 정조 12년 (1788)에 표충 

* 서울대학교 

1) 17Ál1기 전반에 중관해안(中觀海眼， 1567-1646)이 대흥샤 샤적지인 f죽미지(竹 

米記).. 률 편찬했지만 시기 및 지역에 관한 샤항에 오류가 많아 후일 많은 비판에 
접하게 띈다. 

2) 처영의 승군은 권율장군과 호응하여 행주대칩에서도 크게 활약을 한 것으로 전한다. 
이 처영의 스승이 바로 청허휴정(淸虛休靜， 1520-1604)으로서” 처영은 후일 스승 
의 유언에 따라 정허휴정의 사후에 스승의 의발을 대흥샤로 모시게 된다. 김갑주， 
f해남 대흥샤의 補촉廳 연구J， r호남문화연구 .. ̂ 118집， 전남대학교호남문화연구소， 
1976,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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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忠)의 샤액을 하샤받은 이후 해남 대둔샤는 대형 샤찰로 성장할 수 있었 

던 것이다.3) 

이 해남 대둔샤에서 19세기 말에 결성되었던 무량회에 대해 조샤하는 과 

정은 해당 결샤의 자료의 부족으로 인해 생긴 여백을 다른 결샤의 연구에 

서 얻은 감각으로 메원나가는 t재구성’의 작업이기도 했다. 제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남 대둔샤의 승려들이 샤원 내부의 결샤나 사찰계， 그리고 외부 

유학자악의 교류롤 통해 신도들을 이꿀고 샤세롤 유지해가는 모습을 고찰 

해보고자 했지만， 무량회의 수행론에 대해 풍부하게 서술하고 있는 자료가 

없는 점이 몹시 아쉽다. 

논문의 배경이 되는 19세기의 한국 불교계는 선과 화엄교학， 염불과 각 

종 의식들이 다양하게 어울리며 다시 한 번 날기 위한 몸짓으로 꿈툴대고 

있었던 시기였다. 본 논문은 정치적 환란이 온 나라롤 압박했던 19세기 말， 

대둔샤의 승러들이 무량회라는 결샤를 통해 보여주는 수행론과 그러한 수 

행론의 설정 배경， 나아가 무량회와 같은 결샤의 결성이 왜 필요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야울러 대둔샤의 샤명은 현재는 대흥샤로 되어있지 

만4)， 무량회에 대해 서술하고 있는 중요 원전들의 기록이 대부분 ’대둔샤 

(大줍촉)’로 적고 있는 까닭에 이 글에서는 전체적으로 대둔샤로 통일하고 

자 했음을 밝혀둔다. 

3) 玩虎倫佑가 편찬한 r대둔샤지" r表忠채因起」어|는 ri훌具緣」을 인용하여 ”옛날 
서산이 남쪽지방에 왔을 때 이 산에 추석한 적이 었다. 입적은 비록 요향산에서 하 
였지만 3년 후 참선 져|자였던 g훌촉올 비롯한 제자 몇 영이 서산의 유지률 좋아 의 

발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내용을 적고 있다. 하지만 김용태는 이러한 사실에 대해 
몇가지 의문점을 제시하면서 이러한 정황들이 연담유일(1720-1799) 등의 법맥문 

제와 관련하여 18셰기 후반에 대흥사의 위상을 높이려는 의도로 인위적으로 설정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용태， r조선후기 대둔샤의 표충샤 건립 
과 ‘宗院’표명 Jr보조사상」 제27집， 보조사상연구원I 2007, p. 278. 

4) 대흥샤의 샤명은 근세에는 대둔사와 대흥샤로 병칭되다가 지금은 공식적으로 대흥 
샤로 되어있다. 이능화의 r조선불교통샤，，(1918)에서는 ‘대둔샤는 대흥샤이다’라 
고 벌↑히고 있다. 1901 년에 신현구가 쓴 r대웅전중장상량문J， 혜오스님이 1907년에 
쓴 「대웅진중수7 1 J, 영치44년(1911 년)에 발간된 f조선사찰사료」나 1940년에 박 
효뱅이 쓴 「대흥샤심진교건조비 71(大興츄훌률홈建造硬記)J어|서 ’대흥샤’랴는 명칭 
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이전의 문헌에는 대둔샤로 표기되어 있어서 20세기 초부터 
대흥사락는 이름으로 물리기 시작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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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량회(無풀賣띠 배경: 선교겸수외 종풍과 

Át찰계(츄훨l꽃) 

전술했듯이， 해남 대둔샤(大줍좋)는 서산대샤 청허휴정의 유언으로 그의 

의발이 전해지면서부터 선과 교를 야우르는 거대 샤찰이 되었다. 대둔샤의 

법맥을 보면 13 대종샤(大宗師)와 13 대강샤(大講師)5)의 수가 동일하게 배 

열되어 있는데， 이는 선교의 대립을 지양하고자 했던 정허휴정의 의지가 발 

현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대흥샤의 강샤들은 특히 확엄학에 뛰어 

났으며， 임제선의 종풍을 이어 받은 종샤들 역시 확엄강회로 유명한 이들이 

었다.6) 대둔샤는 엄연히 청허의 법맥임을 표방하고 있는 선종 교단이었지 

만 그에 못지않계 화엄 교학 역시 성했던 것을 불 수 있다. 이처럼 어느 특 

정한 정파의 정통성과 그에 근거한 수행법을 고집하지 않고 다양한 수행법 

들을 두루 수용했던 대둔샤의 종풍은 조선 후기 샤잘들의 보면적인 모습이 

기도 했다.기 

19세기 대둔샤에서 활약했던 고승들을 대표할 수 있는 초의의순(草衣意 

句， 1786-1866)은 대둔샤 13대 종샤 중의 한 샤람이 며 , 완호윤우(玩J1ë倫佑， 

5) 해남 대둔샤의 13대종샤는 풍담의심(홈흘義짧， 1592-166기， 춰여삼우(짧如三愚， 
1622-1684), 월저도안(月홉遺安， 1638-1715). 화악문신(華짧文信， 1629-170기， 설암 
추붕(할훌秋홈， 1651-1 707), 환성지안(뺏慢志安， 1664-1729), 벽하대우(뿔짧大愚， 
1676-1763). 설붕회정(짤훌慣漂， 1678-1738)‘ 상월새봉(짧月훌封1687-1767)， 호암채 
정(虎훌빼寧， 1687-1784), 함월해원(짧月海源， 1691-1 77미， 연담유일(풀;1有-
1720-1799). 초의 의 슨(草衣폴、뼈， 1786-1866)이 다. 
1 3대강샤는 모두 10대 대종샤인 호암체정의 문도들로서 만학원오(홈化圓↑훌， 
1694-1758). 연해광열(쭉海홈용). 영곡영우(짧삼永愚)， 나암승제(慣톨勝홉)， 영파성큐 
(影波뿔훌)， 운담정일(휠;1鼎ml， 퇴암태관(退훌素훌l， 벽담행인(훨훌幸仁l， 금주복혜 
(~洲福흉l， 완호윤우(玩虎尹佑). 낭암시연(없厭示演)， 아암혀|장(兒훌훌훌， 
1782-1811 ). 범해각안(훌海훌뿜， 1820-1896) 등이다. 

6) r대둔샤샤적비」의 내용에 의하면 ’항시 華홉之빼이 걸려있고 圓敎가 대대로 흥하였 

다고 한다 r대둔샤지」에도 ’편양과 소요의 후손들이 華훌大흩룰 서로 전수하여 
八路의 繼林(승려)이 귀의하고 宗으로 삼았다고 하였는데 이는 대흥샤에 대대로 
화엄교학의 전통이 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락 하겠다. 김용태， 앞의 논문， p. 309. 

기 서산휴정 이후 조선 불교계는 간경과 참선， 염불을 복합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일반적 
이었으나， 영초대 이후 헬經이 크게 활발해지계 된다. 회암정혜(꿇훌定흉)악 설따상언 
(雪城尙彦). 설암추붕(휠農秋l홉) 등이 확엄경 강백으로 나섰으며， 연담유일(홉흘有-l 
과 인악의청(仁뤘義퍼)이 학엄과 샤집(四훌l， 샤교(四敎) 등에 관한 사기툴 지어 
강경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되면서 강맥에 따랴 학용이 형성된 것이다 정병삼 r 
19세기의 불교샤상과 문화J， r추샤와 그의 시대 .. (돌베개， 2007), p.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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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8-1826)의 법맥을 이어받아 대둔샤를 일으킨 중흥조이다. 초의는 선샤 

이면서도 교학에도 힘썼으며， 또한 율사이기도 했다. 시적 감각과 유교적 

소양까지 갖추고 있었던 그는 다도에도 밝야 『동다송(東茶짧).8을 저술 

하기도 했으며， 그가 직접 그린 불화도 전한다. 또한 초의는 추샤 김정희 

(1786-1856), 다산 정약용( 1 762- 1836) ， 흥현주(洪顆周) 등 유학자들 

과도 폭넓게 교류했음을 불 수 있다. 

이처럼 유학의 대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했던 초의의 태도로 인해 그들 

대가를 따르는 인근의 유학자들이냐 거샤들 역시 자연스럽게 대흥샤롤 드 

냐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실제로 1815년에 초의가 한양 

으로 갔을 때 홍석주(洪奭周)， 홍현주(洪顆周)， 김재원(金在元)， 김경연(金敬 

淵). 윤정현(尹定鉉)， 김유근(金追根)， 이노영(李홉榮)， 이상적(李尙連)， 정학 

연(丁學淵)， 정학유(丁學遊)， 윤치영(尹致英)， 신위(申繹)， 김정희(金正喜)， 김 

영희(金明홈) 등 당대의 명샤들과 교류하며 많은 시문을 남기기도 했다.8) 

1834년에는 일지암에 들어온 소치 허련(小癡 許훌， 1809-1892)에게 샤샤하 

였으며， 1845년에는 전라남도 수군절도샤로 내려온 신관호와 그 주변의 인 

물들과도 교유하게 된 다.9) 

더구냐 해남 지역은 연해에 우수영(현 해남군 문내면)이 설치되어 있던 

관계로 수군과 관련된 무관들이 다수 복무했던 곳이므로 부임한 무관들 역 

시 자연스럽게 교류에 동참했으리랴 생각된다. 실제로 수군절도샤 신관호와 

같은 이는 대흥샤에 대형 불학를 조성할 때 시주를 하였으며， 이 불사에서 

초의의순이 화주(化主)를 맡았던 것을 불 수 있다 1이 이처럼 초의의순이 

1866년 81세로 입적할 때까지 일지양에 며물면서 많은 유학자냐 지방관들 

과 교류했던 상황은 자연스럽게 이들을 대흥샤 샤원의 영역 안으로 불러들 

이고， 나야가 대흥샤에서 결성되었던 결샤와 각종 샤찰계의 구성원이 되는 

8) 이희재·조윤호， f19세기 대둔샤 학승들의 유교경전 이해 Jr범한철학J 제28집， 범 
한철학회， 2003, p.375. 

9) 김정희 r대흥샤 法身中圍훌三十七훌圖考J ， r口|술샤학연구.1， 한국미술샤학회. 
2003, pp. 255-256. 

1이 이 신관호(申홉， 1 810-1888)는 1875년 운요호샤건이 일어났을 때 중추부판샤로 
서 전권대신이 되어 강학도조약(1876)올 체결했던 인물로서 조선 말기의 가장 대 
표적인 무관이었다. 그는 또한 무관이연서도 어혔올 때 정약용과 김정희에게서 수 
학하여 유학과 서에에도 능한 인물이었다고 전한다. 신관호가 해남 우수영의 절도 
샤로 부입한 것은 스승인 김정희가 져|주도로 유배된 후 오랫동안 풀려나지 못하 
^t, 스승을 돌보가 위해 제주도와 가까운 해남에 지원한 것으로 짐작된다. 김정희， 
앞의 논문， pp. 255-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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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낳았으리랴 생각한다 11 ) 

초의는 수행론에 있어서도 단일한 수행만을 고집하지 않고 교학， 에참， 

선， 염불， 법화신앙 등 다양하게 실천했음을 불 수 있다. 그는 확엄예참법을 

주야로 연구하여 그 강령을 매번 선회(輝흩)에서 자세히 강의했으며， 법확 

경을 한 부 샤경(寫經)하여 일생동안 독송하기도 했다. 또한 임종 당시에 

시자에게 명하여 자신의 몸이 서쪽으로 향하도록 했다는 기록에서는 그가 

서방왕생을 기원한 미탁신앙의 실천자였다는 점도 짐작할 수 있다 12) 뿐만 

아니라 그가 대둔샤 인근에 있는 미황사의 만일염불회에도 주선(主輝)으로 

서 참가한 전력이 있음을 불 수 있다. 당시 조선 불교계에서 일세(-世)의 

종샤(宗師)로 불렸던 그가 대흥샤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정신적 위치롤 생각 

해 불 때 그의 이러한 수행관이 그가 입적한 뒤에도 자연스럽게 대흥샤 내 

의 결샤 안에서 발현되었으리랴 생각된다. 

초의 이전의 시대에 대둔샤 내에서 외부의 유학자와 교류했던 또 다른 

선승으로는 야암혜장(兒훌惠훌， 1771-1811)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아암혜장 

역시 화엄교학은 물론 유학과 주역， 율려(律呂) 등의 다방면에 달통했던 

강사로서 다산 정약용과 F주역내에 관한 문답을 자주 나누었다고 한 

다 13) 

16셰에 대흥샤로 출가하여 초의에게서 구족계툴 받았던 범해각안(~海흩 

울， 1820-1896)14)은 초의 이후의 시대에 대둔샤의 인적 교류 영역을 

11 ) 또한 무엿보다도 조선 후기 불교사에서 가장 중요한 샤건 중의 하나로 꼽히는 백파 
짝의 이총선(二種행) 삼중선(三種뚫) 논쟁도 불교의 영역율 넘어 추샤짝 같은 당대 

지성들의 지대한 관심을 끄는 한 계기가 되었으럭락 생각한다. 19세기는 유학자들 
역시 성리학에서 접차 눈을 돌려 다른 어려 학문에 대한 관심을 키워가고 있었던 
시기였으므로 더욱 초의의 비판의식에 공감할 수 있었으며， 이는 자연스럽게 초의의 
인적 영역을 더욱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 

12) ... 遠近훌者， 虛往.1훌， 無不讀훌， 稱뚫-世宗師. 훌得홈本훌-iE， 備훌$華훌f홉廣Z 
法，_夜ÕJf究， t훌其細領， 每當뼈흩， 用以뤘演， 尤흙훌力於法華經， 手옳-部而텀뼈終 
身念調꿇 r海南大興촉 草衣堂 義↑힘大宗師E뿔文Jr-t훌훌文훌"， 智冠 편 r한국 

고승비문충집，，(가산불교문화연구원， 200이， p. 692. 
13) 아암은 34세 되던 해에 일시적으로 인근에 있는 강진의 백련샤에 머물다가 인근의 

다산초당에서 유배생활을 보내던 정약용과 만났으며， 이러한 인연으로 말미암아 
정약용과 아~혜장， 그리고 서로의 제자들과 함께 r만덕샤지」를 편찬하기도 했 
다. 1811 년에 40세의 냐이로 야암혀|장이 입적한 이후에도 그의 지|자들은 정약용 
의 지도룰 계속해서 받으며 교유툴 지속했다고 한다. 

14) r흉海훨師行狀」어| 의하면 범해각안은 1820년 전남 완도에서 태어났으며， 14세 
에 대둔샤로 출가하여 호의， 하의， 초의， 문암， 운거， 응화 등 여섯 명의 선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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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혔던 승려로 꼽을 수 있을 것이다Ii"범해선샤행장」어| 의하면 그는 요 

옹 이병원(훌줬 李炳j[;)에게서 유학을 배웠으며， 그 외에도 여러 유학자 

들과 폭넓게 교유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의 문집 안에는 박노하(朴흩 

河)와 유불교류의 당위성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은 서신이 있어 당시의 샤 

회적 인식과 그의 견해를 들여다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대흥샤의 승려들 

중에서 유학자들과 교류하면서 유·불 동이(同異)논쟁을 전개한 이들로는 

영허선영(映虛홈影)， 응운공여(應雲空如)， 설두유형(할톨有炯) 둥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중요한 점은 이들 샤원의 승려들과 유학자들의 교류가 새로운 샤상적 활 

로를 모색하던 19세기 지식인 사회의 지적 욕구와 맞아떨어졌으며， 불교 

측의 입장에서도 자신들의 정체된 종풍을 다시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이다. 유학자들 역시 확엄교학과 선 수행， 그리고 유학의 소 

양까지 잘 갚훈 승려들과 교류하면서 신선한 자극을 받았으리랴 생각된다. 

아울러 대둔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일반 서민층은 물론 지방의 양반출신 유 

지와t 관료， 유학자， 반가의 부녀들까지 샤찰의 각종 불샤의 후원자로 끌어 

들일 수 있었던 배경에는 이들 승러들의 열려 있는， 혹은 전략적인 외부와 

의 교류가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대둔샤에서 무량회가 결성되고 활동할 수 있었던 또 다른 배경으 

로는 승속연합의 상호부조 결샤락 할 수 있는 샤찰계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 샤찰계는 계원， 즉 결샤 구성원들의 수행은 물론 샤찰의 불샤를 위한 기 

급을 축적하기 위한 일종의 계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대둔사에는 이러한 

샤잘계 이전에도 숙종26년 (170이에 이미 보샤정(補츄廳)이 설치됨으로써 샤 

원경제롤 적국적으로 돕고 있었던 것이 발견된다. 이 보샤청은 20세기 초 

까지도 존속하면서 시납된 양곡과 물품， 전답을 관리하면서 샤원의 운영을 

돕는 일종의 기금역할을 해냐갔던 것드로 보인다 15) 

샤찰의 운영에 미치는 영향이나 연관성， 조직의 형태 등으로 보건대， 이 

보샤청을 19셰기 이후 한국 불교의 샤찰에서 크게 유행했던 각종 샤찰계와 

유샤한 조직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실제로 19세기 중반에 이르면 해남 

서 수학했다. 저술로는 r범해선샤문집 .. 4권으로 정리된 것이 었으며， 189명의 
고승에 대한 전기인 F동샤열전」 등이 있다. 이희재·죠윤호， 앞의 논문， p. 376. 

15) 보샤정은 샤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조달과 승속의 식량을 공급하고 샤원의 전답 
을 조성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시 지야자의 증가로 인 
한 각종 구훌미률 부담했을 가능성도 있다. 김갑주， 위의 논문， pp.107-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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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흥샤와 관련된 문헌에서는 보샤청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대신에 

그와 유샤한 성격을 가진 각종 샤찰계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1700년에 만들어져 212년간이나 유지되었던 보샤청이 1911 년 샤찰령이 공 

표된 이후로는 혁파되었지만16) 그 대신에 다양한 사찰계가 생격나서 보샤 

청의 의미와 활동을 계승했던 것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활발하게 나탁나 대둔샤의 각종 불샤를 돕던 샤찰계의 

행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866(고종3년)년 당시 대둔샤에는 명적암(明 

寂廣)에서 결성된 등촉계1기와 만일암(檢日훌)에서 결성된 선등계(輝燈 

찢)의 투 가지 샤찰계가 냐타났다. 영적암 등촉계는 계의 서문인 r명적암 

등측계서(明寂훌燈爛찢序)J 어| 나타난 내용으로 보야 사하촌에 거주하는 

신도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시주활동 위주의 계이며，18) 대흥샤의 말샤인 

명적암의 암주인 경월(鐘月)대샤가 시작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뚱한 대흥 

샤의 여러 암자 중에서 지세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는 만일암은 참 

선 수행을 하는 승려들만이 거주했던 곳으로서， 만일암 선등계는 이곳에 

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지 위해 만든 계였다. 범인월여(췄寅月如， 

1822-7)가 주창하여 결성한 만일암 선등계는 등촉계의 일종으로서 속인 

신도들이 참여하지 않은 승려들만의 계였다. 

이 밖에 1896년 이전에 적광전(寂光없)에서 쓸 등촉을 마련하기 위해 승 

속이 함께 결성한 다른 등측계도 있었으며， 범해각안(환海훌崔)이 이 계의 

서문19)을 작성했음을 볼 수 있다. 대법당의 문에 바툴 창호(흉빼)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신도들이 자진해서 뜻을 합쳐 결성한 ’대법당 창호계(大法堂 

뽕爛쫓)'도 있었는데， 매년 지속적으로 창호 불샤를 실전하지 위해 결성한 

계였다. 

또한 범해각안과 그의 제자들이 함께 결성한 ·학계(學찢)’도 있었다. 초의 

의순이 쓴 범해회둥학계서문(쯤海賣中學찢序文)’에는 샤제 간의 예(禮)에 

있어서 유가와 불가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하고 있음을 볼 수 었다. 이 ‘범 

해회중학계’의 주인공인 범해각안은 또 다른 승려인 보제(普濟)의 학계 서 

16) 대흥샤 지주였던 박영희(朴뺏熙) 장로의 증언에 의하연 한일합방 후 샤찰렁이 발표 
될 때까지는 이 보샤청이 존속되었다고 한다. (김갑추， 앞의 논문， p.l09.) 

17) 명적암과 만일암의 등측계 서문인 「明웠훌燈빼찢序」와 r授日 l훌뚫燈찢쫓序」는 둘 
다 초의의순이 작성했다. 

18) 한상길 r조선후기 불교와 샤잘겨1 .. (경인문확샤， 2006), p. 226. 

19) r폈光없燈챔찢~文J， r췄海빼師文훌」 권2 r한불전」 제10책， pp. 1092-1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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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을 썼다. ’보제회중학겨1(普濟훌中學찢)’의 서문을 보면 학계의 구성원들이 

각자 열 냥씩을 내어 이를 원금으로 삼아서 이자를 불러 경학의 강의에 드 

는 비용을 충당했다는 점에서 학계가 일종의 ‘보(훨)’와 같은 형태였음을 짐 

작할 수 있다 2이 

이 외에도 대흥샤 안에서는 불량계(佛빼찢) . 채비계(菜뿔찢) .명부전 헌수 

겨1 (莫府짧 없좁꽃) 등의 다양한 샤찰계가 조직되어 대흥샤의 여러 불샤를 

도왔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해남 대흥샤에서 이처럼 다양한 샤찰계가 

결성될 수 있었던 것은 19세기 샤회경계의 변확와도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전라도의 해남， 강진， 냐주 등은 남해에 면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자연 포구상업의 발달에 따라 포구도읍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이에 

따른 인구증가가 수반되어 지역경제가 활기를 띠게 되었던 것이다.21) 이러 

한 포구상업의 활성화로 인한 지역경제의 여유로 인해 샤찰에 대한 민간신 

도들의 지원과 샤찰계의 활성화가 가능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반불교정책이 여전히 유지되던 19세기에 대둔샤가 불샤롤 일S키며 샤찰 

을 운영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각종 샤찰계와 보샤청， 무량회 등을 통해 불 

교를 지원하고 신앙생활을 영위했던 신도들과， 그들을 수용하기 위해 적극 

적으로 노력했던 승려들의 노력이 있었던 것이다. 나아가 19세기 후반에 

대둔샤에 등장하는 무량회는 고승과 유학자 간의 적극적인 소통， 결샤의 구 

성원으로서 가입했던 신도들의 후원과 더불어 염불과 참선， 경학， 의식(樓 

式) 등 다양한 수행론이 공존했던 19세기 한국 불교계의 상황을 반영하는 

산물로서 등장하게 된다. 

3. 무량회의 결성과 그 수행론: 선회(輝賣)와 

r무량수경」 

범해각안의 저서냐， F동사열전J 등의 문헌 자료에 따르면 대둔샤 무 

량회는 심흔회암(心뢰11懷廣， 1808-188기22) 등에 의해 결성되어 활동하 

2이 A各出二五， 文뚫表誠母t 年各收五六， ￥IJ뚫짧信子， 凡ØlJ엄定 r홈;찜훌中學戰쫓rfJ ， 

r，훌海i훌mï~톨￥홈」하권， 한불전 10권， 70-72쪽. 

21) 이세영 r19세기 전기 사회경제의 변동J， r추사와 그의 시대 ... (돌베개， 2002). 
p. 70. 

22) 심훈회앙(心림11悔톨)의 속성은 금성(t$城) 박(朴)씨로서 옥주(;天州) 의신(義新)지역 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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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없어진 이후 후일 청봉세영(淸훌世英， 1855-7)23)에 의해 재건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초기 대둔샤의 무량회는 심흔회암이 설허지연(멸虛智演， 1728-1812)24)과 

함께 1887년(고종24)이전에 결성한 것으로 되어 있다，25) 심흔회암은 간성 

(杯城)의 만일회(홈日용)에 동참하고， 순천 송광샤 수선결샤(修陣結社)에 

의지하여， 대둔샤 무량회(無훌훌)를 결성하였다고 하는 대목이 r동샤열 

전」의 f회암선백전 j어| 등장한다. 

간성의 만일회에서 염불했으며， 순천의 수선샤(송광샤)에 의지하여 대둔샤의 남 

쪽에서 우량회룰 결성하였다. 장춘글에서 무량수경을 염불하면 나무도 기뻐하여 

마주 꽃을 피우고， 시뱃물도 바야흐로 졸즐거리며 흘렀다. 왕생을 발원하지 않았 

으며， 정토를 기약하지도 않았다.26) 

인용문에서 말하는 간성은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소재 건봉샤를 가리키 

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심훈회암이 건몽샤의 만일회에 직접 참여했던 

신이다， 15세 되던 해에 의신연 첩잘산(*蔡山) 쌍계샤로 들어가 조선 순죠 23년 
(1823) 평절동지(平哲同知) 스님 문하에서 머리률 깎았다. 후일 하의(함衣)대사에게 
서 구족계롤 받은 뒤 이어 화담(華풀)선샤의 법통을 이어 받았으며， 당시 선교증장 
(빼敎宗~)으로 이름을 떨치던 초의{草衣)올샤에게서 대승보살계툴 받았다. 그는 화 
담， 인곡(仁씀) 등 당대의 명강백들로부터 경학을 공부하였으며 불갑샤(佛甲츄)， 정방 
샤(井旁츄)， 은적샤(隊跳좋) 대둔샤， 대흥샤， 미황샤의 미탁암. 보림샤의 내원암， 송광 

샤의 삼일암， 선암샤의 칠전암(-1:;짧훌) 등의 명찰에 투루 주석하였다. 

23) 청봉세영(淸훌1!!:훗)은 우륜산드로 훌가하여 설허지연(룡虛홈演)으로부터 구즉계롤 받 
았으며， 화월숙홍(化月淑홍)의 법인을 전해 받았다. 그는 대둔샤의 설허(멸虛)， 보제 
(홈캡)， 연주(풀빼)， 범해(흉海)스님， 미황샤의 응화(應化)， 정토샤의 경담(樓‘iI}， 한양 

(쫓陽)， 보림샤의 이봉(홈훌)， 귀암샤의 설두(톨톨)， 선암샤의 함명(j굶찢)선샤에게서 
경학을 공부했다. 

24) 심흔회암과 함께 무량회률 결성했던 설허지연은 영파성규(影波聖쫓， 1728-1812), 화 
운은절(化풀銀哲， ?-1864)의 제자로서 정허휴정의 법맥에 속하는 선샤이며， 후일 무 

량회툴 복원한 청봉세영에게 구족계툴 준 계샤(했師)이지도 하다. 설허지연의 속성은 
박씨이며， 충섭(總홉)의 승직을 역임했다고 한다. 

25) r대둔샤무량회모연소J에서 회암과 설허를 가리켜 ’석문의 영수’라고 칭하고 있으 
며， ‘죽을 꿈이 멀지 않고 '" 해가 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였으므로 회 
암의 입적시기인 1887년 이전에서 멀지 않은 시기로 본 것이다.(한상길， 앞의 책， 
p. 97.) 

26) 念퓨城Z홈日會， 依順天Z修뼈를통， *흩無톨흩於大tg之陽. 흥、無톨빠於長春Z洞， 木欣
欣而向榮， )11 5릅消始流. 를命不願， 佛國不期 r悔R흩i훨伯홉J ， r東師列홉」권3， 한불 
전， 45-46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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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을 바탕으로 대흥샤에서 무량회를 결성했다는 추론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인용문에 따르면 심흔회암은 염불을 위주로 실천하는 건봉사의 만일 

회와， 지눌의 정혜결샤의 전통이 남아있는 수선샤를 두루 펀력했으며， 이러 

한 체험들은 자연스럽게 그의 수행관의 바탕을 이루게 되었을 것으로 보인 

다. 따라서 선과 염불을 함께 실천했던 무량회의 성격은 다양한 지역 샤찰 

의 다양한 교의와 실천을 체득하고 돌아온 심훈회암의 수행이력과도 무관 

치 않으리 라 생각된 다.27) 

또한 인용문에서는 심흔회암이 정토왕생을 궁극적인 수행의 목표로 하지 

는 않았다는 점도 드러난다. 인용문 안의 ”수명불원(흙命不願) 불국불기(佛 

國不期r 즉， ”왕생을 발원하지 않고， 정토를 기약하지 않았다”는 대목이 바 

로 그것인데， 이는 선샤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의 성격이나28)， 

염불과 선을 함께 실천했던 무량회의 성격을 반영해주는 대목이랴 하겠다. 

다시 말해， 무량회에서는 염불과 선을 함께 실천했지만 심흔회암의 경우처 

럼 참여하는 수행승의 수행관에 따라 선을 주로 실천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에락 하겠다. 

하지만，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은 선 수행을 후학에게 가르치는 선 

샤이기도 했던 심훈회압이 대둔샤 남쪽 계곡인 장춘동(長春洞)에서의 무 

량회에서는 r무량수경』을 염불했다는 샤실이다.29) rr무량수경」은 정 

토삼부경 중의 하나로서， 십흔회암이 일과로 실천하고 가르쳤던 선과는 

관련이 없는 경전이지만 신도들과 함께 모이는 무량회의 집회에서는 이들 

에게 가장 설득력을 가지고 있던 F무량수경』을 송경했음을 집작해 불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작 심훈회암 자신은 정토왕샘신앙을 실천하지 않 

았던 전문 선 수행자였지만 결샤의 집회에서는 신도들의 수준과 요구에 

맞추어 정토경전을 염불했던 것이다. 

27) 參學於華j훌師仁감師， 住於佛甲井芳， 隱跳大i!Ë， 쫓홉之엠1I!'e， Jll*之內院， 松흩之三 
日， 仙岩Z七짧， 偏行四홉1/\域짧得三觀五宗 r빼R톨輝f白홈J ， r東Mi~1H훌」권 3， 한불 

전， 45-46쪽. 

28) 초의의순에계서 대승보살계를 받았던 그는 후일 계샤로서 21 인에게 계룰 전하고， 
30여 명의 승속에게 선올 지도했다. 톨威者， 敬휠等=十-A. 홈뚫者， 뼈뿔파三十 
有餘 r悔R흩빼18i훌J ， r훌師列홈」권3， 한불전， 45-46쪽. 

29) 여기서 말하는 장춘동은 대둔샤로 들어가는 계곡 길(현 전남 해납군 삼산면 구림 
리 장춘동)올 말한다. 후설하게 될 범해각안의 r대둔사무량회모연소j어|도 나오는 

‘계곡의 남쪽에서 무량회를 열고， 비구가 단상에서 r무량수경」을 읽었다·는 대목 

과 일치하는 서술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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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량회툴 주관했던 또 다른 대둔샤의 승려는 월여범인(月如賢寅， 1824-7) 

이었다. 해남 출신인 그는 어린 시절에 출가하여 두륜산 양악(후훈)선샤3이 

의 문하에서 머리롤 깎았으며， 초의법샤의 문하에서 보살계짝 구족계를 받 

았다. 그는 학담(華흘)， 용연(龍淵)， 운거(맡居)， 응학(應化) 등 명강백들을 찾 

아다니며 차려|로 경학을 공부하였으며， 두륜산 대둔샤 산내 암자인 일지산 

방(-技山房)에서 초의 선샤로부터 법인(法印)을 전수받은 강샤였지만， 후반 

기에는 교학을 그만두고 수선(修햄)으로만 일관하였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불교계에서는 이처럼 교학을 투루 배원 마친 뒤에 선(輝)의 수행에만 전념 

하는 샤교입선(뚫敎入輝)의 수행풍토가 정착되어 있었다. 월여 역시 이 무 

럽의 당시 불가의 풍토를 따랴 교학을 마친 후에는 유명 선방을 선회하며 

곳곳에서 하안거， 동안거 결제(結制)， 해제(解制)를 거듭하며 선 수행을 했 

던 것으로 보인다. 

그는 또한 대둔샤 조샤전에서 무량획(無톨훌)를 연 이후에도 미황샤(美黃 

좋). 첩 찰산(솟察山)， 일성 산( 日城山)， 서 동샤(瑞빼좋)， 은적 샤(隱跳촉)， 비봉 

산(飛鳳山) 등지툴 투루 찾아다니며 수행에 힘썼던 것으로 전한다.31) 초기 

에는 선과 교를 겸수했으냐， 초의의 법인을 전수한 이후 남은 일생동안 수 

선(修禮)에만 힘썼던 월여범인이 무량회에 참가했다는 것은 곧 무량회의 수 

행법 안에 참선이 중요하게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야도 

좋을 것이다. 결샤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승려의 수행관이 구성원들에게 주 

입되어 결샤의 주요 수행법을 구성하게 될 개연성은 충분할 것이기 때문이 

다. 

이처럼 초기 무량회각 염불과 선의 병행을 내세우되， 수선(修神)결샤로 

서의 성격이 강했던 것은 F동샤열전.!l r수성선샤전(합훌禮師홉)J의 “대 

둔샤 만일암에서 한 번의 하안거를 결제하고， 무량회에서 한 번의 하안거 

를 결제했다"(大훌授日， 結-훌， 無톨會， 結-훌)라는 구절에서도 엿볼 수 

있다.32) 이는 무량회가 선을 주로 지도하고 실천하는 선회(禮흩)의 성격 

3미 양악 스님은 법명이 계선(홉앓)이며 평창 샤람으로 백양산에서 출가하였다. 당대에 
크게 도여I(遺훌}를 떨치던 설파(룰城)， 운담(활jJ) 스님으로부터 내전(內典) 외전(外 
典)을 배워 교법에 대한 지견(知見)이 열렸으니 연담유일(릎흘有-)의 법통을 계승하 
였다. 

31) 受經훌於華;훌IVlfi훌훌15.빼쌀居應化웰8iliZ.흩， 훌흙7， 遊歷破， 해香於-技山房. 홉放入 

繹結뿜IJ"￥夏， 걷E在處處， 結往七佛， 융來興園， 結夏仙岩， 過훗松"， M훌훌톨흩於大Ï'Ë之 
祖師없. 居훗쫓홉， 住갖察山， 住日:減山， 住瑞빼츄， 住隱跳츄飛鳳山 r月如뼈伯홉J， 

「東師짖IJ홉」 권3， 한불전， 81-82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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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가지고 있었으며， 아울러 선원(輝院)으로서의 공간과 기능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생각된다. 

이 초기 무량회는 회암의 입적 이후 단절되었다가 1891 년(고종 28) 가을 

설허의 져|자 청봉세영에 의해 다시 복구되었다.33) 청붕세영의 스승 중에 

설허지연， 범해각안 등의 대흥샤 무량회와 관계가 있는 승려들이 있으므로 

그가 무량회를 복구했던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락 하겠다. 청봉세영이 복구 

한 우량회에서는 염불과 선을 선실(햄室)이라는 동일한 공간에서 실천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 전각올 중수하여 축원하는 법당으로 삼았으며， 샤분염물을 행하는 선실(떼좋) 

을 세우기도 했다. 백양산 물외암에서 결계률 하고 촉원을 했으며， 승달산 목우암 

의 낙성식 초청에 응하기도 했다.34) 동학이 난을 일으키고， 서학이 샤회률 혼란케 

하므로 스님은 더욱 각멸하게 축성각에서 축원의식의 에툴 올렸다. 

인용문의 내용을 보면 청몽세영의 경우는 염불과 의식에 좀 더 치중하 

는 경향을 보였던 듯싶다. 청봉세영에 관한 r동샤열전」의 그 짧은 전기 

안에는 그가 여러 선샤에게서 배웠다는 것이냐， 여러 지역을 편력하면서 

하안거를 결제했다는 것， 경학과 심지어는 유학까지 두루 달통했다는 내 

용이 냐오지만 무량회를 복구한 이후에는 오로지 염불과 의식에 관한 내 

용만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전기의 끝부분을 보면 무량회에서 그에 

게 계를 받은 사람의 숫자가 10명이었다는 구절이 등장하는데35)， 이는 

무량회가 염불과 선을 실천하고 지도하는 수행의 장인 동시에 수계식 등 

을 실천하는 의식(屬式)의 장이기도 했던 면을 보여준다고 불 수 있다. 

대둔샤의 무량회와 관련된 또 다른 중요한 인물은 바로 범해각안(췄海훌 

춤， 1820- 1896)이다. 범해각안은 무량회의 재결성을 알리고 널리 회원 

을 모집하는 안내문인 r무량회중수모연소j어|서 대둔샤의 무량회가 ’무량 

32) 仙쯤七없， 結四훌， 松廣三日， 結=훌， 大좋뺏日， 結-夏， 훌훌톨훌， 옮-夏， 度端字於
辛쩔훗， 東山옳효f쁨.쓸十五A. fJ톨星챔師훌J ， r東師列↑훌」 권3， 한불전， 109쭉. 

33) 辛째秋， 復無톨흩之훌廠. 쫓g春， ~훌훌ltJ:師Z新炳， 修三없， 옳祝之法뿔， 짧四分念‘佛 
Z~렐좋. 結界옳祝於빔후Z物外， 應請落成於{홉達Z收牛. 東學좋端， 西笑j훌훌~， 훗110別 
祝於祝聖뼈홉率之禮. ，훌海.뿔， r;홈훌빼伯{훌J r.師짖1]1훌」 권3， 한불전， 
1 63-164쭉. 

34) 범해각안， 「淸훌펠伯홉J， r훌師列빼」 권3， 한불전， 1 63쪽. 

35) 年四+居大줄Z5ffi풀톨， 無톨흩受lit者， 相홈相福홈풍等十人 r淸훌빼18~톨J r東師
짖IJi훌」 권3， 한불전， 16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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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불을 염하는 참선결샤(念無톨톰佛之輝흩)임을 밝히고 있다. 

관음과 세지 두 보살은 아미탁불을 보필하는 법신(法톰}이다. 세지보살은 염물로 

써 샤람을 이끌고， 관음은 참선으로써 중생을 가르치니 염불과 참선은 내칠 것이 

없다. 지금 사람들은 참선을 높이 보고， 염불은 냥춰 보는데 이 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것이다.36) 

인용문에 따르면 대둔샤의 무량회는 염불과 참선을 동등한 수행으로 보 

고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염불의 실천을 중시하고t 정토왕생을 지원하는 염 

불결사인 만일회의 성격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무량회를 이꿀었던 

회암과 설허 등이 이미 만년의 나이에 결샤롤 시작했기 때문에 일만 일이 

라는 기간을 설정하기 힘들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37) 청허휴정의 의발을 

전수받으면서 동시에 그의 선교겸수적 샤상이 대흥사의 종풍이 되었던 것 

도 커다란 원인이 되었을 것이랴 생각된다. 

범해각안의 문집(11'법해선샤문집.s)에 실린 r선문만어서(핸門慢語序)J 

에서는 이러한 선교겸수적 샤상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 

인(引)이란선(짧)의 근본이요지(知)란교(敎)의 천착이다.인을가지고지률깨우 

치는 것은 그 知룰 깨우치는 것이요， 샤람을 깨우치는 것이 아니다. 공자가 중유 

(1'P由)를 깨우쳐 준 것도 그러하고 맹자가 공손추(公孫五)툴 깨우쳐 준 것도 그러 

하다. 때문에 지와 인이란 우리 법문의 선이며 교이다. 선과 교는 천축의 28초샤와 

당냐랴의 6대조샤로부터 백초(白草)에 이르기까지 샤람마다 지켜야 할 계법인데， 

오직 선층의 여러 높은스님만이 혀를묶고입올다물고，활을당겨 발사하지 않으 

니 지금이야말로 당겨 발사하여 깨우치고 법을 받는 것 두 가지가 다 옳은 일이다. 

이 것을 누구의 잘못이 라 할 수 있을까?38) 

실제로 범해각안은 1846년(헌종12) 27세가 되던 해에 대흥샤 안에 불개 

당(不開堂)을 세우고， 진불암과 상원암에서 교학을 설하는 법석(法席)을 열 

36) 切以홈율勢至=홈훌.W阿5I1!'e佛， 左右補商之法톰1P.. 勢至以念佛樓.A.. 觀홈以흉禮 
짧聚， 念佛훌햄無二致. 今z...A.. 윷헬옳홈， 念佛없뿔者 二껴不知也 r大tt좋無톨훌 

훌修흉緣統J r~海"師文쫓". r草衣詩隔外". 동국대역경원. pp. 699-700. 

37) 한상길， 앞의 책. p. 99. 

38) 引者， 本然Z햄， ~者， 穿.之敎. 以引破知者， 破其知， 非破其A. lL~之破. ~뿌由亦 
然， 효~Z破t 公孫표까·‘然. 知也引也. 흠家之繹也， 敎也. ~월敎염四t二三， 至터후， 
人A本自具足， 而推빼諸.1흡老古짧， 結줌含板. ~I而不發， 今乃引而發Z破Z受之， 兩
是훌可. 是誰之過敵 r뼈門꿇語Fh r~海禮빼遺隔」 하권， 한불전. pp. 6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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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아울러 북암과 만일암을 선을 전수(專修)하는 별원으로 삼았다.39} 

이러한 선교겸수의 수행전통은 당시 한국 불교 내의 일반적인 현상이었으 

며， 범해각안처럼 참선과 교학 어느 쪽에도 무게중심이 치우치지 않으려 했 

던 고승들의 사고방식은 샤찰 안에서 결성되는 결샤의 수행관에도 여과 없 

이 투영되었으리랴 생각된다. 이러한 염불과 참선을 겸수하는 종풍은 19세 

기 대흥샤의 사상적 지주역할을 했던 초의의순의 수행관에서도 충분히 감 

지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범해각안은 연담유일(훌훌有-， 1720-1799), 백련도연(터흩홉演， 

1737-1807), 왈호윤우(玩虎倫佑， 1758-1826), 호의 시 호(續衣始↑폼， 1778-

1868), 초의의순(草衣意、뼈， 1786-1866)으로 이어지는 법맥에 속해 있으며， 

이 연담유일이 바로 견륭 연간(乾隆 쫓8， 1773)에 연지만일회(運池홈日훌) 

롤 열었던 인물이다. 

일찍이 선가에의탁하였으며， 속세의 인연을샤절하고t 끝까지 정토수행올지향하 

였다. 말법시대로 떨어지는 것을 개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빠져 헤어나지 못하 

는 것을 슬떠하였다. 마침내 자비심， 서원심， 광대한 마음올 발하여 불탁툴 염하 

고， 예경하고， 공양코자 하였다. 같은 정토신앙을 가진 이들에게 함께 수행할 것을 

권하여 오혜도록 수행을 익히기툴 일만 일올 한정하여 기약하였다 d이 

인용문에 따르면 연담유일은 말법의식에 근거하여 정토왕생을 기약하는 

염불결샤툴 지향하면서 염불과 에불 공양 등을 실천했다. 선종 샤찰에 출 

가했던 그가 확엄종샤로서 교학을 강의하면서 염불결샤의 결성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18세기 한국 불교계의 운위기와도 무관치 않으리락 썽각된 

다.41} 화엄강백으로서 대둔샤 12대종샤이기도 했던 연담유일은 무량회가 

결성되기 대략 백 년 전에 정토신앙을 실천하는 연지만일회를 열었던 것이 

다. 나아가 교학과 선， 그러고 염불을 함께 실천하는 것은 대둔샤 만의 종 

풍이기 이전에 18-19세기 조선 불교계의 일반적인 상황이었으며， 이러한 

39) 김성구(월운) 편， F草衣훌外，.(동국대 부설 역경원， 2002). p. 57. 

4이 早tH뾰於햄門， 짧總훌緣， 終앓指於j爭業. 1었末法之D~훌， ’후斯Az..沈減. 逢發悲心願
心廣大心以， 要念佛禮佛供훌佛， 훌끼起同心同業， 혔至百A， 톨修長期久期， 限定홈日. 

r運池훌日흩序J r훌훌大~t*T짧，. 2권， 한불전， 42-46쪽. 

41) 진경시대(1675-180이에 샤원이 광범위하게 주창될에 따라 교단의 면모가 활성화된 
조선 후기 불교계는 선 수행을 중심으로 화엄 강의와 염물 수행의 병행이 보편적 
으로 이루어지계 되었다. 정병삼r，9세기의 불교사상과 문화J， r추샤와 그의 시 
대，.(톨베개， 2007), p.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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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바로 염불과 선이 공존했던 무량회 수행론의 배경이 되었으리라 생각 

된다. 

한편 청봉세영이 무량회에서 실천했던 샤분염불법42)은 샤분정근법(四分 

精動法)이라고도 부르는 수행법으로서 오늘날에도 염불법의 한 정형을 이 

루고 있는 것이다. 대흥사와 지리적으로 아주 가까운 지역에 있으며， 무량 

회와 비슷한 시기에 초직된 것43)으로 보이는 해남 달마산 미황샤(美賣촉)의 

만일염불결샤에서도 이 샤분정근법을 채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미황 

샤의 염불결샤는 영허의현(靈虛義玄， 1816-1874)에 의해 1858년에 시 

작된다(j'범해선샤문집」의 rOI황영허화행설(美黃靈虛化行說)J어| 의하면 

미황샤의 염불결샤인 만일회는 무오년에 미탁전에서 시작되었으며t 매일 

샤분(四分)， 즉 하루 예 차례의 정해진 시각에 큰 소리로 염불을 외는 고 

성염불(高플念佛)을 실천했다고 한다.때 

또한 초의의순이 남긴 미황샤 만일회에 대한 기록에서도 염불과 선을 함 

께 실천했던 당시 대둔샤 인근 샤찰의 모습이 잘 드러난다. 

공덕은 어떻게 베풀어지는 것이며， 지혜는 어떻게 발해지는 것인가. 영허의현스님 

은일찍이 이것을잘알아서 달마산(미황샤)의 극락원에 만일회를여셨다. 멀리는 

여산혜원을본받고，가까이는영영연수를취하여 염불과송경을정토수행법으로 

삼고 야미탁칭명염불올 실천했다. 정토왕생의 신앙을 품고， 실상의 도률 념하며， 

이승에서의 업장을 소멸하고， 또한 안으로는 지관의 밝은 지혜를 관죠했다. 이는 

곧정토와선의 두가지롤함께 닦야한도를이루는것으로서，두갈혜 길이 한줄 

기가된 것이니，이른바공덕이 베풀어지는것과지혜가다이루어지는것을아는 
것이 아니 겠는가.45) 

42) 修프嚴，~祝之法堂， 設四分念佛之빼室 r줌훌뼈18홈J r東師列홉」권3， 한불전 

10권. 164쭉. 

43) 염물결샤률 시작한지 1 1 년째 되는 해인 1869년 가을에 영허는 옥살이률 하게 되며， 
그 이듬해인 1870년 여름에 풀려나서. 1874년에 입적했다. 대흥샤의 무량회가 심흔 
회암과 설혀지연에 의해 적어도 1887년 이전에 시작되었음올 생각해 볼 때 아마도 
영허의현이 결샤를 떠나 있었던 1869년 이후， 혹은 그가 입적한 이후에 무량회가 
결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44) 훌虛名훌玄.JÌ午年짧홈日흩於츄Z椰Il't~. 日定四分， 以홈폴念佛월率， f美홉mc훌化 
行說J. r賢海禮師i를빼」 하권， 한불전 10권， 34쪽. 

45) 功何所施 智何所發， 짧Ii~풋老玄公t 早能知是者， 뚫홈日흩於達훌山之極樂院. 遠而依
훌§於흩흩， 近흙取則於永明， 以念佛調짧흙좋課， 稱.~양之聖號. 풀R음홈훌於安훌， 念I
相Z妙꿇， 業障消했於lIiI浮ii， 亦內照止觀之明를‘也. 是乃훗修而-道， 兩行而同條. 뼈‘ 
所謂知施發而功， 智之威圓者非耶 r美홉총홈日흩記J. rljJ1ji衣꿇훌，，2권， 한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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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황샤 염불결샤는 대둔샤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탓인지， 당시 대둔사 일 

지암에서 주석하고 있던 초의의순의 주선(主禮)으로서 참가한 기록이 남아 

있다.46) 대흥샤의 후기 무량회와 시기적으로냐， 공간적으로도 아주 가까웠 

던 미황샤의 만일회는 염불을 실천하는 형식에서도 샤분정근법이랴는 공통 

적 요소롤 채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미황사가 있는 해남 달마산과 13 

세기 원묘요세의 백련결샤가 행해졌던 강진 만덕산， 그리고 대흥샤가 있는 

두륜산과는 지리적으로 야주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적 교류에 

의해 교의악 실천을 공유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4기 

이처럼 업불과 참선이 공존했던 무량회의 수행론은 19세기 한국 불교계 

의 보편적인 시류에 편숭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으며， 12종샤의 화엄교학， 

한 세기 이전 연담유일의 염불결샤인 만일회， 청허휴정 계열의 선맥 둥 대 

둔샤 만의 자체적인 요인에서도 그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냐아가 대둔샤 

의 고승인 연담유일이나 초의의순 등이 삼종선 논쟁 등을 통해 열린 수행 

관을 보여주고， 단일한 수행법에 얽매이지 않았던 것 등도 대둔사의 선교겸 

수적 수행기풍을 이루는 데 일죠했으리랴 생각된다. 

4. 신도들의 도움이 필요했던 초직t 결샤 

대둔샤 무량회와 거의 동시 대에 영허의현(靈虛훌玄， 1816-1874)이 미황 

샤에서 결성한 염불결샤가 바로 미황샤 만일회(1858)이며， 그에 대해 범 

해각안이 쓴 기록이 rO I황영허화행설(美黃露虛化行說)JO I 다. 이 r미황영 

허화행설」안에는 영허의현이 결샤의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만일염불결샤 

63-65쭉. 

46) 罷홉삐逢摩山훌훌톨흩， 往훌t~~뿔， ζ표師年i\+， 在大줄츄示훌， 忽_~命待者技起，
西向빼앉， 훔然入寂 r海南大興츄 草衣堂 훌↑힘大宗師짧文Jr_技훌文훌"， 智冠

편 r한국고승비문흥집，，(가산불교문확연구원.200이. p. 692. 

4기 지리적으로 가까운 미황사와 백련샤는 2009년 현재 대흥샤의 말샤로 편입되어 
있다. 두륜산 대흥샤 공식 홈떼이지(http:μwww.daeheungsa.co.kr/) 대둔샤 인근 
지역은 천태결샤인 만덕산 백련샤률 추관했던 원묘요세의 직전 저|자이자， 백련샤 
의 4대 죠샤인 진정국샤 천책(天碩)이 백련사에서 대둔사의 북앙(北훌)으로 옳겨 
주석했던 샤실도 있었기 때문에 천태 수행전통의 영흥k을 받았을 개연성도 충분히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에참법과 법학경 독송을 일상수행으로 삼았던 초의의 경우 

에서도 이러한 가능성의 일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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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문을 가지고 경상도 진주 지역의 유지인 정신득(鄭辛得)의 집을 방문 

학여 시주금을 얻었다는 기록48)이 있어서 만일회가 지역과 승속을 가리 

지 않는 초직임을 보여준다. 아울러 정신득이 시주금을 내면서 자신의 왕 

생을 발원했다는 내용에서는 결샤의 집회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경비롤 

보조하는 식으로 염불결샤의 구성원이 될 수도 있었던 당시의 결사의 형 

태롤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대흥사 내의 무량회나， 샤찰계의 경우에 

도 신도 대중들이 모여 법회에 참석하거나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닌 결샤 

회원명부냐 시주질(施초했)에 이름을 올리고 보시를 하는 형태의 이른바， 

제영(題名)회원들이 많았음을 짐작해 불 수 있는 것이다. 

대흥샤 무량회의 결성 과정에 대해서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승려 범해 

각안의 F범해선샤문집JJ r무량회모연소j어| 다음과 같이 전한다. 

원혜 셰존께서 근기에 따랴도를 주시고샤물에 감응시켜 헝체를 나탁내니 특별히 

왕생일문교(往生-門敎)툴 열어서 염불삼매에 들어가게 하였다. 지금 잠시의 선 

행올 닦아 뒷날 만겁의 밑천과 양식으로 삼는다. 이 때문에 동진(東플)의 혜원(慧 

遠)법샤가 옛날에 백련결샤률 처음 세웠더 니 신기한 징험을 만세 동안이나 우러 

러 샤모하였고， 고려의 발징(發徵)화상이 만일회(홈日훌)를 건몽샤에 이어서 설법 

함에 이날천 명의 중생이 극락에 왕생하였다. 이것이 고해를건너는빠른배요，윤 

회를 벗어나는 지름길이다. 우리 본샤의 회암과 설허 두 대사께서는 석문(홉 

門)의 영수이고 불법의 모범이 되었다. 무량회를 시내의 남쪽에 개설하여 F무 

량수경J을 비구의 단상(벌上)에서 염불하였다. 四山(생로병샤)이 핍박해오 

니 죽을 꿈이 멀지 않고 육문(六門)이 비고 한가하여 해가 질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49) 

인용문에서 제시되고 있는 ’왕생일문교’， ’만일회’/무량수경 t， ‘육문’ 등 

은 모두 정토왕생신앙과 관계되는 용어라고 불 수 있다.모연소(훌緣統)’랴 

고 하는 제목을 단 것은 이 글이 불교신도들에게 무량회률 세우고 그에 관 

련된 건물이냐 물자들을 준비하기 위한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권시주문(動 

施主文)이기 때문일 것이다. 영허의현의 경우에도 모연축(幕緣輔)’을 지고 

신도들을 찾아 나섰다는 구절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일본 천태결샤에 등 

장하는 꺼|치엔(結緣)’과 유샤한 형태의 신도 구성원을 모집하는 개념이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5이 다시 말해 결샤의 집회에 직접 참여하여 수행에 동 

48) 굿申흉， 힘훌*lfdt. 行ε至훌州昌홈洞， 有鄭同知者， 名幸得， 年t+. 有=子 r美
홉m4ft行說J . r췄海햄riliiAfl홉 ... 한불전 10권. p. 34. 

49) r大tg좋無톨흩훌*l값J . r왔海빼師iA째」하권， 한불전. 96-97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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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하는 형태의 구성원이 아닌， 물질적 기여자로서의 구성원으로서 결샤의 

후원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결연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범해각안의 rOI황영허화행설」을 보면 영허의현이 미황샤 만일회 

톨 열기 위해 모연촉을 지고 각 지역의 유지들을 찾아 냐서는데， 멀리 진 

주에 샤는 정신득의 집을 찾았을 때 비슷한 이유로 그 집을 방문한 이가 

두 명이나 더 있었다는 구절이 등장한다.51) 결국 영허의현은 시주금을 

받는데 성공하게 되지만， 이 구절로 미루어 당시 한국 불교계가 살아남기 

위해 고숭들이 신도 후원자를 직접 찾아다니며 결샤 회원을 모집해야 했 

던 19세기의 상황을 들어다 볼 수 있을 것이다. 

무량회의 경우에도 결샤의 결성을 알리는 글에 ’모연소(幕.障)’， 즉 ’결 

연을 모집하는 글'01랴는 제목을 달고 있어서 결샤의 후원자 역할을 하게 

될 신도들을 구성원으로서 초빙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 ’모연 ’은 결샤의 

결성을 주도하는 승려들이 직접 냐셔서 후원자 구성윈들을 모집하는 방식 

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r모연소J 안에서 “이에 문서(~)툴 지고 

길에 오르니’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문서’는 권시주문， 권선문 등을 

모은 모연축(훌緣輔)이었을 것이다. 

또한 눈여격 볼 대목이 있다면 ”무량회롤 열어 계곡의 남쪽에서 비구 

의 단상에서 f무량수경4을 염했다’고 하는 구절이다. 이 구절은 전술한 

「획암선백전 j의 ”계곡의 남쪽에서 무량회를 열어" "장춘골에서 무량수경 

을 염불” 등의 서술과도 일치하는 대목이다. 여기서 말하는 계곡의 남쪽 

은 현재 대둔샤의 주변을 효르는 계곡의 길인 장춘동일 것으로 짐작되며， 

바로 이 곳에서 신도구성현들까지 모이는 법획를 열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대둔샤 내 선실에서 하는 승려들의 수행 집회와는 별도로 샤 

찰 밖의 계곡 근처에서 그야말로 야단법석(野밸法席)을 설치하여 승려가 

단상에 올라 F무량수경a을 염불하는 형태로 결샤의 집회를 진행했던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결샤의 집회에서 염불한 r무량수경』은 정토왕생샤 

50) 10세기 일본 히에이산의 천태결샤였던 ‘25三妹홈’와 같은 경우는 결성 초기의 구성 
원을 주축으로 하는 전무 수행자 그룹인 ’根本結聚’과 그들의 후원자 그룹인 ’結緣
쫓의 두 종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김성순 r동아시아 염불결샤의 연 
구: 천태교단을 중심으로J，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011 . pp. 63-64. 

51) 王申훌， 힘흉흉級f1II. 行ε至훌州昌홈洞， 有鄭同知者， 名幸傳， 年-1:;+. 有二子，中鄭
解， -中武科， 入其家， 有二動홈客， 先坐其家， 合옳프， 同껍， 忽念ε不itîi行之言， 以

g己動훌훌， 大II!~破 r훗홉훌虛化行說J r쳤海빼師遺f ... 하권， 한불전， 34-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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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을 설하고 있는 경전으로서， 인용문의 “예 산의 핍박”， ’육문’ 등이 나타 

내는 생로병샤냐 육도윤회 등의 개념과도 관계가 있다. 따랴서 「무량회모 

연소j는 무량회 개설을 준비하는 대둔샤의 승려가 인근의 신도들에게 죽 

음과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일깨움으로써， 신도들을 결연 구성 

원으로서 결샤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한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결국 이 무량회의 수행론을 정리해보면， 전문수행자 구성원인 대둔샤의 

승려들은 경내의 선실에서 염불과 참선을 실천하되， 결연자 구성원들인 

신도들까지 포함하는 집회는 샤찰 밖에서 승러들이 r무량수경」을 염불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 무량회 안에서는 주 

로 대둔샤의 승려들이 선과 염불을 두루 실천했으되， 결샤의 주요 후원자 

였던 신도들을 위한 공개 집회에서는 정토왕생을 기원하는 염불과 경전 

독송 등을 실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범해각안의 r대둔샤무량회중수모연소(大줍촉無톨會重修훌緣빠) J에서는 

이처럼 염불과 참선을 동시에 실천하면서， 또한 동시에 보시의 공덕을 강 

조하는 무량회의 수행관이 더욱 확연히 드러난다. 

재물올 모으고 공덕을 냐탁내는 것은 냐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염불하고 참선 

하는 것은 모두 남에게도 이로움이 된다.52) 

인용문에 의하면 재물을 보시하여 공덕을 냐탁내는 것， 염불과 참선을 하 

는 것이 모투 자리이탁(엄利利他)의 실천이랴는 것이다. 다시 말해， 무량회 

에서 구성원들이 결샤롤 위해 물질적으로 보시를 하는 공덕 역시 염불과 

참선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공덕과 마찬가지로 자리이탁행임을 주장하고 있 

는 것이다. 이 구절에서 짐작해 불 수 있는 것은 무량회의 시주질(施主~) 

에 이름을 올린 져|명(題名)회원으로서의 외부 구성원에게도 전문 수행자에 

벼금가는 공덕의 지분을 부여함으로써 물질적 기여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 

었다는 점이다. 

한편 청봉세영이 무량회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전각과 선실을 세우고， 의 

식을 설하는 데 드는 막대한 비용은 대부분 결샤에 참여했던 승속의 시주 

로 충당했으리라 생각된다 r대둔샤무량회중수모연소」는 이러한 화주(貨 

52) 鴻財偏功非흙己， 念佛參i훌훌￥IJ他 r無톨會훌修흉綠統J r~훌海i훌Miilf홉」하， 
한불전， 101-1 0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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主)를 모집하기 위해 쓴 권시주문(動施主文)의 성격이 잘 드러냐고 있다. 

엎드러 원하옵건대 명덕군자(明쯤君子)와 적선하는 대인은 얼마간의 재물을 털어 

빈틈없는 공덕올 세우연 부처 님의 교확가 사람마다 미치게 되고 하늘의 밝은 빛이 

집집마다 비칠 것이다. 재물을 모으고 공덕을 나타내는 것은 냐만을 위하는 것이 

아니요 염불하고 참선하는 것은 모두 남에게도 이로움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샤 

도(四都)에서는 화봉인(華封人)이 빌고 팔도에는 황화수(홉河水)가 맑아지리랴. 

안팎으로 삼통(三通)을 하니 팔한과 팔열의 지옥이 부서질 것이요， 아침에 천 번 

염불하고 저녁에 천 번 염불하니 다섯 가지 괴로움과 다섯 갈래 길의 원통합이 샤 

라질 것이다，53) 

이 인용문에서 포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이 있다면 이전에 결성된 

무량회에서도 염불과 선의 병행을 내세우긴 했지만， 나중에 재결성된 무량 

회는 좀 더 구체적으로 염불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다는 접이다. 

인용문 마지막 구절에서는 ‘야침에 천 번 염불하고， 저녁에 천 번 염불 

하니 고통과 원통함이 샤랴질 것이다”랴고 함으로써 염불수행의 공덕을 명 

시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바로 이 야침저녁의 천 번의 염불(주念)은 무 

량회에 재물을 시주하고 그 구성원이 된 신도들을 위한 수행론으로써 져|시 

된 것으로 생각된다. 미황샤 만일회나 무량회 등에서 실천했던 승려들의 일 

반적인 염불 방식이 샤분정근법， 즉 아침에불， 야침공양， 점심공양， 저덕예 

불 후에 각각 두 시간씩 고성염불을 했던 데에 비해 무척 간단한 실천이었 

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무량회의 구성원 중에 전문수행자인 승려들은 

샤분 고성염불을 실천했으나54)， 물질적 후원자로서 결연(結綠) 형태의 구성 

원이었던 일반 신도들은 일과수행으로서 아침저녁으로 천 번의 염불만이 

제시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다. 

청봉세영은 여러 전각들을 다시 셰우고 새로운 선실을 건립하기 위한 자 

금을 모아야 했으므로 자연스럽게 단월들의 도움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서 

53) 快願明德君子. f를홈大A. 揚有限j 之財關， 樹無j톨之功德. Jt IJ佛化彼於AA. 天照光於家

家. 빼財짧功非흙e. 念佛훌훌렇是힘JiÉ.， 因n훌祝四홈ß. 華祝八흥河淸， 內三統外三統，
八寒A熱Z혔~홉， 朝千念， 훌千念， 五苦五遺之훌톨退r無톨훌훌修흥級節J f1't海햄 
Cili l톨째」하， 한불전. 101-1 02쪽. 

54) r청봉선백전J의 다음 구절을 볼 때， 당시 대둔샤 내의 승려들은 사분염불율 실천 
하고 있었음이 냐탁난다. 辛째秋，<<熱룰훌Z훌훌It 쫓E春， ’톨홉lh효師之新炳， 修三
없， 뚫祝Z法堂， 뚫四分念佛zï혈좋 r청봉선백전J f동샤열전J 권 3. 한불전， 
163-164쪽. 



대둔사 무량회(無톨흩)에 비친 19세기 불교계의 고민 141 

여러 샤찰계가 조직되고 무량회가 재결성된 것으로 보인다. 따랴서 염불과 

선을 병행하는 선회 형식의 과거 무량회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신도들을 대 

거 결샤 안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신도 구성원들이 비교적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조석 천념의 염불을 일과 수행론으로 제시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승속 연합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으되， 초지의 무량회 

는 선승들이 하안거를 날 수 있는 선 수행의 장(場)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었지만， 후기의 무량회는 결사구성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수행법이 제시될 

만큼 신도들의 영역이 커졌던 것이다. 결국 이러한 모습은 샤원을 유지하 

고， 불샤톨 완성하기 위해서 무량회 등의 결샤를 결성하고， 이를 위해 적극 

적으로 신도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수준에 맞는 수행론을 별도로 

제시했던 19세기 한국 불교계의 상황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5. 결론 

해남 대둔샤의 무량회는 19세기 중후반에 결성되었던 결샤로서， 당시 전 

국의 샤찰에서 활발하게 결성되었던 샤찰계와 시대와 활동의 영역이 중첩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샤찰계나 무량회와 같은 결샤는 승려 입장에서는 

샤찰의 운영에 멸요불가결한 조직이기도 했으며， 신도 입장에서는 물질과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정토왕생을 위한 공덕을 축적할 수 있는 조직이기 

도 했다. 대둔샤의 고승들은 외부적으로 사대부 명사들과 소통하면서 이 

들을 샤원의 결샤 안으로까지 끌어들이고， 내부적으로는 결샤 안에서 신 

도들의 수준에 맞는 수행을 지도하면서 샤찰을 운영해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둔샤의 경우에서 보듯 19세기의 불교는 겉으로는 침체 

해 있는 듯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고 있었던 데에는 

승속이 함께 했던 다양한 결샤들의 힘이 컸음을 알 수 있다. 

f동샤열전」의 고승 전기 몇 대목과 r범해선집.lI， Ii'초의시고』의 

몇 줄로 되살려낸 대둔샤의 무량회는 19세기의 한국 불교계는 절대 무력 

하지만은 않았다고 고백하는 것 같았다. 무량회는 정치적 환란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각종 불샤를 이루어 내고 승속을 연대시켜 주는 장을 제 

공해 주기도 했던 결샤였다. 이러한 무량회의 이면에는 신도틀을 수용하 

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해야 했던 고승들의 고민과 노력이 있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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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이 바로 19세기 한국불교가 생존할 수 있었던 동력의 한 축이기도 

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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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roubles of Nineteenth-century 

Korean Buddhism as Reflected in the 

Muryanghoe of Oaedun-sa 

SeongSoon Kim(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Muryanghoe(無톨會)， a type of Buddhist society formed in the 

mid- to late nineteenth century at Daedun-sa(大좋츄) in Haenam(海

南)， shows that Buddhism at the time was not mired in lethargy 

and stagnation. 

This Muryanghoe can be defined as an example of a Korean 

Buddhist society in the nineteenth century that overcame political 

disorder and economic difficulties, and brought together monks 

and laity. 

We have to take notice of the fact that the driving force behind 

the Muryanghoe were monks, who took efforts to involve devotees 

into the society. 

The eminent monks of Daedun-sa managed the temple by 

communicating in various ways with local elites and by developing a 

praxiology tailored to the needs of the laity. 

As can be seen through the case of Daedun-sa, while nineteenth 

century Korean Buddhism may appear stagnant on the surface, 

internally it remained dynamic due to the activities of various 

societies like the Muryanghoe, which brought together monks and 

la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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